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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 줄거리

주인공 레너드. 전직 보험 수사관이었다. 그

는 기억이 10분 밖에 지속되지 않는 단기기억

상실증을 앓고 있다.

자신의 아내가 강간당하고 살해되던 날의 

충격으로 그 날 이후의 새로운 기억들이 없어

진 것이다. 그는 자신의 몸의 문신과 폴라로이

드 사진들로 매 10분마다 기억을 더듬으며 범

인들을 쫓는다. 그 과정에서 자신 혹은 타인의 

의지로 범죄들을 저지르게 된다. 

여기서 잠깐

자신의 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

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? 

기억이 10분 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면 범행 

당시의 범행의사를 입증하지 어려운 일입니

다. 

영화 『메멘토(memento)』로 알아보는 

단기기억상실증 환자의 범죄

있을 法한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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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다가 범행의사가 조작되었던 부분도 있기 

때문에 얼만큼 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곤란해

집니다. 

이 때 형법에서는 ‘책임능력’을 따져보게 됩

니다.

책임능력이란, 형법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하

여 그 행위자가 어느 정동의 책임을 질 수 있

는가 하는 정신능력을 말합니다.

대개는 판단능력, 의사능력을 기초로 하며 

형사책임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심신장애로 

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

야 합니다. 

형 법

ㆍ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

ㆍ형법 제9조(형사미성년자)

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

한다.

ㆍ형법 제10조(심신장애인) 

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

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

위는 벌하지 아니한다.

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

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.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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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

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

적용하지 아니한다.

그렇다면 레너드는…? 

레너드의 경우는 

의사결정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

야 할텐데요

과연 무죄를 받게 될까요?

현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범인의 자백이 

없다고 하더라도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

증거가 있다고 선고하게 됩니다.

따라서 기억상실증 환자도 범행사실이 밝혀

진다면 유죄선고를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. 

단, 범행시의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 할 수 없

기 때문에 구형은 신중히 판단될 것입니다. 

드라마 〈피고인〉에서 박정우가 기억상실증 

증상이 나타났지만 살인죄가 인정된 것도 마

찬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. 

(출처/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)


